
■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창작뮤지컬 분야) 심사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공연예술창작산실_대본공모(창작뮤지컬 분야)

ㅇ 회의일시 및 장소

  - (예심) 2024년 4월 5일(금) ~ 5월 8일(수) / 온라인 심사

  - (본심) 2024년 5월 16일(목) 14:00 ~ 17:00 / 아르코미술관 위원회의실

ㅇ 심사위원명(가나다순) : 김혜성, 신성아, 신정화, 왕용범, 최원종

공연예술창착산실 창작뮤지컬분야 대본공모 사업은 창작자인 작가와 작곡가에게 참신한 

작품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불어 이 사업은 한국 뮤지컬의 

자양분이 될 우수한 작품을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이번 창작뮤지컬 대본공모 심사는 작품의 예술성과 작품의 무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작품의 예술성은 심의 기준에서 80퍼센트의 비중을 갖는 만큼 

심의위원들은 응모작의 소재와 주제가 기존의 작품과 어떤 부분에서 변별점을 갖고 

창의성을 드러내는지, 동시대의 관객에게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 뮤지컬로써 

대본과 음악이 어떤 유기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20퍼센트의 

비중을 갖는 무대화 가능성에서는 한국 뮤지컬 현실에서 제작이 가능한지, 치열한 뮤지컬 

시장에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안착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64건 중 심사대상을 블라인드 심사로 전수검토 하였으며 1차 

예심에서는 본심에 오를 15개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2차 본심에서는 최종적으로 8개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본심에 오른 대본의 경우 과거 역사와 그 역사적 상황에 놓인 인물들을 다룬 작품들, 

우주와 AI, 게임 등의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환경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 그리고 일상의 삶을 구체적인 상황과 섬세한 

감정들로 표현하는 작품들 등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심에 

오른 작품들은 각기 다른 개성과 예술성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이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음악의 경우 대부분의 작품은 대본의 구성과 형식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악보 작업, 

스토리와 캐릭터를 발전시켜가는 구성력에서 매우 안정적인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캐릭터를 표현하는 호소력 있는 솔로곡, 듀엣, 코러스, 앙상블 등 음악의 편성과 스타일의 

편곡이 다양하게 시도된 것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어린이 뮤지컬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뮤지컬은 대부분 

캐릭터 중심의 상업적인 뮤지컬이 주류인 현실에서, 캐릭터에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는 

어린이 뮤지컬도 이제는 스토리와 구성, 음악 등에 더 심혈을 기울여 완성도와 작품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심에 오른 15개 작품은 쉽게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숙고에 숙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창작뮤지컬 대본 공모에 응모한 작가와 작곡가의 

수준이 뛰어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작품에서 최종작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8개 작품의 창작진분들께 응원과 축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 대본공모 

사업에 지원한 모든 작품이 무대에 올라 관객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창작뮤지컬 분야) 심사위원 일동


